
고조된 한·일 갈등 풀어줄 해법 찾았다 … <2>
한일협력, 미얀마에서 역사적 첫 걸음 내디뎠다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 한국과 일본은 애증 관계다. 두 나라는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수준이 가
장 높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공통점도 있다. 하지만 역사 인식과 독도 영유
권 등을 놓고 정치·외교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양국에서 보수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넘도
록 정상회담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한일 기업인들이 꼬인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나섰다. 경
제협력으로 정치·외교적 난제를 풀자는 취지에서다. 

양국 업계를 대표하는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제3국시장에 공동 진출키로 의견을 모
았다. 이달 24~26일 미얀마에 공동 조사단을 파견하고, 현지 세미나를 열었다. 삼성, 롯데, 한
화, 효성 등과 일본의 미쓰비시, 스미토모, 미쓰이, ANA 등 50여사가 참여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제3국에서 한일 기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지 진출 방안을 공동 논의한 것
은 처음 있는 일이다. 미얀마 조사단에 참가해 지켜본 한일 경제협력 현장을 3회에 걸쳐 소개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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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협력 미얀마에서 역사적 일보 내디뎠다

지난 24일 찾은 양곤 시내 쇼핑몰인 ‘정션 스퀘어(JUNCTION SQUARE)’는 쇼핑객들로 붐볐
다. 중국계 자본이 지은 4층짜리 쇼핑몰이다. 1층 패션 화장품, 2,3층 의류와 생활잡화, 4층엔 
스마트폰숍과 서양식 푸드코트가 들어서 있다. 패밀리레스토랑에는 가족 단위의 현지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외식을 즐기고 있었다. 이날 오전 둘러봤던 1960년 대 수준의 변두리 동네와 
비교하면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정도의 시간을 건너온 느낌이었다. 

2012년 민주화와 시장개방 이후 미얀마 경제는 달라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외자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비즈니스맨과 관광객 등 외국인 방문객이 늘고, 중상류층도 나타나면
서 소비시장도 급변중이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가운데 최빈국인 미얀마 소비시장
이 꿈틀대고 있다. 



◆ 한일 손잡고, 미얀마 경제발전 지원

요즘 미얀마에는 현지 시장과 해외 수출을 겨냥해 생산공장을 지으려는 한일 기업들의 발걸음
이 분주하다. ‘미얀마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조사단’에 참여한 한일 기업인들은 저렴한 인건비
와 풍부한 천연자원에 주목했다. 미얀마 1호 공업단지인 양곤 인근 밍가라돈공단도 일본계 자
금이 투자됐다. 미쓰이물산이 60%의 지분을 출자했다. 한국 기업도 2개사 입주해있다.

공단 관리책임자인 하나 시게오 관리인은 “밍가라돈 공단은 양곤 중심지에서 23㎞, 국제공항
에서 7㎞ 지역에 위치하고 전력 ,상하수도, 인력조달 등 입지여건이 좋다” 며 “한일 제조업체
의 진출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외에 8개 봉제공장을 운영중인 한솔섬유의 엄진이 전무는 
“미얀마 근로자의 평균 인건비가 중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싸다” 며 “새 공장의 건설 가능
성을 보기 위해 조사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엄 전무는 “밍가라돈 공단 입지가 좋으나 부지 
가격은 비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둘러본 또 다른 공업단지인 티라와경제특구는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었다. 티라
와경제특구 건설에도 일본의 3개 종합상사가 자본 참여를 했다. 일본계 기업들은 미얀마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티라와경제특구의 야나이 다카시 대표도 “양국 기업들
이 미얀마의 경제발전 지원을 통해 민주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며 “내년에 완공 예정인 
공단에 한국 자본의 투자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도 사회 인프라 건설에 참여중이다. 이날 오후 찾은 타케타화력발전소는 한국서부
발전, 현대건설, 하나대투증권, BKB 등 4개사가 주도하고 있다.

◆ 미얀마 소비자, 한일 제품 선호도 높아

양곤 시내 곳곳엔 외국인과 상류층 소비자들을 겨냥한 대형 호텔과 쇼핑 및 외식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자가 머물던 차트리움호텔 바로 건너편에도 2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 공사
가 한창이었다. 

소비시장에선 일본 제품 선호도가 높다. 미얀마 경제권을 잡고 있는 화교 등 중국계 자본에 
후발 주자인 한일 기업들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6개월째 시장조사를 하고 있다는 한화의 주진
완 상무(미얀마 사업개발팀)는 “현지 주민들의 한국 이미지가 매우 좋다” 며 “쇼핑시설과 부
동산개발 등이 유망할 것으로 보고 투자처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고가 소비장에선 한국 기업들이 선전중이다. 롯데리아는 양곤 시내에 벌써 3개 점포를 열었
다. 24일 둘러본 롯데리아 매장에는 현지 주민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김성열 롯데건설 
본부장은 “한국제품 인기가 높아 영업이 예상보다 훨씬 잘된다”고 소개했다.



시내 중심지의 쇼핑몰과 대로변에 문을 연 삼성 스마트폰 솝에도 현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인에겐 고가여서 수요가 많진 않지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물산의 장영준 상
무는 “아직은 투자 리스크가 커 한일 기업이 협업체제로 진출하면 좋은 성과를 낼 것” 이라며 
“삼성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현지 사업을 확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미얀마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조사단 한일 참가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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